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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용인지부는 6월 11일(목)오후 6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용인지부의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대체 시행한 것으로 중앙 간부 및 강남지방본부 위원장과 약 7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먼저 용인 재래시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주변의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 뒤 청소를 진행하고, 이어 인근 하천인 ‘경안천’으로 이동해 버려진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와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장,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상생의 길 찾도록 노력”할 것��이번 활동에 함께한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여행 및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우리 일상이 어딘가 삭막하게 느껴진 가운데, 용인지부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상생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 뜻 깊은 행사”라고 밝혔다.��이어 “날이 갈수록 퇴색해 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상인 분들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 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참여행사에도 조합원 호응도 높아,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함께하는 롤모델 되겠다” 다짐��강남지방본부 한창성 위원장과 용인지부 조합원들도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간의 동반성장이 원활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http://www.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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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 돕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 펼쳐


 강남지방본부 용인지부, 조합원 문화제 대신 봉사활동 시행













